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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자율신경 활성 및 균형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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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bout Autonomic Nervous Activity and Balance of Workers

Woo-Seok Ja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results of autonomic nervous activity(ANA) and autonomic nervous 
balance(ANB) by heart rate variability test. The subjects were workers in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Method : The subjects consisted of 32,049 workers who had answered about questionnaires of a job position, age, 
smoking, drinking, exercise history and sex. The ANA and ANB were examined by SA3000P. I analyzed the differences 
of ANA and ANB according to job positions, ages, the state of smoking, drinking, exercise and sex by T-test or ANOVA 
with SPSS ver. 17.0.

Results :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ANA among job positions, the ANA was lowest in sales positions, highest in 
production workers. Among ages, the ANA was highest in 50s, lowest in 30s. In smoking, the ANA was higher in 
non-smoking group. In drinking, the ANA was higher in non-drinking group. In exercise, the ANA was higher in exercise 
group. In sex,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case of ANB,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for 
ages. Among ages, the ANB was highest in 20s, the lowest in 40s.

Conclusion :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should establish the methods of controlling ANA and ANB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Keywords : Autonomic nervous activity, Autonomic nervous balance, HRV

Ⅰ. 서론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산업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

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로 근로자

의 건강보호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안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1).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루의 3분의 1 이

상을 산업현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산업현장은 경제력

을 제공받는 중요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대부분의 시간

을 보내며 삶의 만족도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나름의 특별한 보건문제를 

가진 하나의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2,3).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길항작

용을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임상

에서 자율신경계를 평가하는데 다용되고 있는 심박변

이도 검사(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심장 주기

의 시간적 변동을 측정하여 정량화한 것으로 자율신경

의 전반적인 상태와,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 및 활

성도를 평가하게 된다4).

한의학에서 자율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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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성쇠는 두 기능이 相互

拮抗的이며, 인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는 점에서 한의학의 心身一體觀

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5).

이 연구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건강검진 결과 중 HRV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성격, 연령, 성별 및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상태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 및 균형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 안녕을 도

모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治未

病’의 관점에서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를 설계하는데 

있어 이번 연구가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근로자 32,0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HRV 검사를 토대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내용은 성별, 나이, 현병력, 과거병력, 가족

병력,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

로 실시하였다.

2) HRV 검사는 SA3000P(Medicore co. Ltd. 

Seoul)를 이용하여 바로 누운 상태에서 안정시킨 후 

5분간 실시하였다. 주파수영역분석을 통해 초저주파

전력(VLF), 저주파전력(LF), 고주파전력(HF) 등을 구

하여 이들의 총합인 총전력(TP)과 LF와 HF간의 비율

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 각 집단 별 자율신경 활성도는 ‘평균값±표준편

차’로 표시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고 유의성은 p < 0.05 수준으로 판정하였

다. 검진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등

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각 집단 간의 자율신경 

활성도의 특성에 대해서는 T-test 및 ANOVA를 사용

하였다.

Ⅲ. 결과

1. 검진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 95.9%, 여성이 4.1%로 나타났으며, 연

령은 평균 43.2±6.7세로 20대가 3.8%, 30대가 

20.8%, 40대가 60.8%, 50대가 14.7%로 나타났다. 업

무성격은 생산직이 61.0%, 기술직 7.3%, 판매직 

12.4%, 사무직 15.7%, 기타 직종이 0.8%로 나타났다. 

음주여부는 ‘한다’ 75.9%, ‘하지 않는다’ 20.7%로 나

타났고, 흡연은 ‘한다’ 41.6%, ‘하지 않는다’ 55.1%로 

나타났다. 운동의 경우 ‘한다’ 71.7%, ‘하지 않는다’ 

24.4%로 나타났다(Table 1).

Content N(%) Content N(%)

Sex
Male 30720(95.9)

Drinking
Yes 24333(75.9)

Female 1328(4.1) No 6631(20.7)

Age

20～29 1202(3.8)
Smoking

Yes 13320(41.6)

30～39 6653(20.8) No 17644(55.1)

40～49 19486(60.8)
Exercise

Yes 22983(71.7)

50～59 4707(14.7) No 7820(24.4)

Job
Positions

Production
Workers

19565(61.0)

Engineers 2325(7.3)

Sales 
Positions

3987(12.4)

Office 
Workers

5023(15.7)

Others 241(0.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검진대상자의 자율신경 활성도 및 균형도

자율신경 활성도 검사치의 평균은 92.3±16.5로 나

타났고, 자율신경 균형도 검사치의 평균은 51.9±38.1

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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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Max Min

ANA 92.3 ±16.5 150 0

ANB 51.9 ±38.1 150 0

<Table 2> Results of ANA and ANB

3. 항목별 분석 결과

1) 업무성격

업무성격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판매직이 

89.6±14.9로 가장 낮았고, 기술직 89.6±16.0, 기타 

직종 91.8±15.4, 사무직 92.5±16.3이었으며, 생산직

이 93.1±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율신경 

균형도는 판매직이 52.9±38.7로 가장 불균형하게 나

타났고, 기술직이 50.4±38.4호 가장 균형 있게 나타

났으나 업무성격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Activity Balance

N
Mean SD Mean SD

Job
Positions

Production
Workers

93.1 ±16.8 51.7 ±37.9 19565

Engineers 89.6 ±16.0 50.4 ±38.4 2325

Sales
Positions

89.6 ±14.9 52.9 ±38.7 3987

Office
Workers

92.5 ±16.3 52.8 ±38.4 5023

Others 91.7 ±15.4 52.8 ±38.0 241

p-value 0.000** 0.054

*p<0.05, **p<0.01

<Table 3> ANA and ANB according to Job Positions

2) 연령

연령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30대가 91.2±16.0

으로 가장 낮았고, 40대 92.1±16.4, 20대 93.9±16.5

였으며, 50대가 93.9±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율신경 균형도는 20대에서 56.7±39.5로 가장 불균형

하게 나타났고, 30대 52.9±38.8, 50대 51.4±38.9로 

나타났으며, 40대가 51.3±37.6으로 가장 균형 있게 

나타났다(Table 4).

　 　
Activity Balance

N
Mean SD Mean SD

Ages

20～29 93.9 ±16.5 56.7 ±39.5 1202

30～39 91.2 ±16.0 52.9 ±38.8 6653

40～49 92.1 ±16.4 51.3 ±37.6 19486

50～59 93.9 ±17.4 51.4 ±39.0 4707

p-value 0.000
**

0.000
**

*p<0.05, **p<0.01

<Table 4> ANA and ANB according to Age

3) 흡연

흡연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흡연을 하지 않

는 군이 92.6±16.4, 흡연을 하는 군이 91.7±16.4로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신경 균

형도는 흡연을 하는 군이 52.9±38.1, 하지 않는 군이 

51.7±37.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Activity Balance

N
Mean SD Mean SD

Smoking
Yes 91.7 ±16.4 52.1 ±38.3 13320

No 92.6 ±16.4 51.7 ±37.9 17644

p-value 0.000** 0.540

*p<0.05, **p<0.01

<Table 5> ANA and ANB according to Smoking

4) 음주

음주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음주를 하지 않

는 군이 92.4±16.6, 음주를 하는 군이 92.2±16.4로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신경 균

형도는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이 51.8±38.0, 음주를 하

는 군이 51.9±37.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Activity Balance

N
Mean SD Mean SD

Drinking
Yes 92.2 ±16.4 51.9 ±38.1 24333

No 92.4 ±16.6 51.8 ±38.0 6631

p-value 0.047** 0.523

*p<0.05, **p<0.01

<Table 6> ANA and ANB according to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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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

운동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를 보면 운동을 하

지 않는 군이 91.8±16.5, 운동을 하는 군이 92.3± 

16.5로 운동을 하는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신경 

균형도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51.7±37.9, 하는 군

이 51.9±38.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able 7).

　 　
Activity Balance

N
Mean SD Mean SD

Exercise
Yes 92.3 ±16.5 51.9 ±38.2 22983

No 91.8 ±26.5 51.7 ±37.9 7820

p-value 0.001** 0.433

*p<0.05, **p<0.01

<Table 7> ANA and ANB according to Exercise

6) 성별

성별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를 보면 남성이 

92.2±16.5, 여성이 92.8±15.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율신경 균형도는 남성

이 51.8±38.0, 여성이 52.8±39.7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ctivity Balance

N
Mean SD Mean SD

Sex
Male 92.2 ±16.5 51.8 ±38.0 30720

Female 92.8 ±15.1 52.8 ±39.7 1328

p-value 0.235
**

0.367

<Table 8> ANA and ANB according to Sex

Ⅳ. 고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인력자원의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인력자원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2). 산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근

로자 건강진단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직업과 관련된 질환이나 일

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

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6). 이러

한 근로자 건강검진과 관련된 산업보건 영역에서도 한

방의료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7).

심장박동은 혈압, 호흡, 체온과 같은 변수들처럼 외

부영향에 대해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자율신경

계의 통제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심

박변이도(HRV)라 한다8).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

면 인체의 적응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감신경계는 흥분

되고 부교감신경계는 억제되는 자율신경의 장애가 일

어나는데, 자율신경에 장애가 오면 HRV가 감소되고 

자율신경 활성도가 저하되어 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

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현이 증가 한

다9). 스트레스는 강도, 지속시간 및 주변 특성들에 의

해 방출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면역계에 관여하여 

면역기능 저하를 일으키는데, 이는 각종 질병에 쉽게 

이환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10,11).

한의학에서 ‘스트레스-자율신경-면역’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감정이나 外氣

의 변화가 자극인자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氣

의 변화로 관찰하고 그 원인에 따라 七氣, 九氣, 氣鬱, 

氣逆 등으로 분류 한다12). 자율신경은 인체의 정상적

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陰陽의 대립과 통일의 協調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素問 ‧ 生氣通天論》에서 “陰

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絶”,《素問 ‧ 陰陽

應相大論》에서는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

也”라고 하였다13). 또한 면역에 대한 개념으로《素問 ‧ 
刺法論》에서는 “正氣存內, 邪不可干”,《素問 ‧ 評熱病

論》에서는 “邪之所湊, 其氣必虛”라 하였다14). 이 세 

개념은 氣機의 阻滯로 인한 鬱證의 개념으로 스트레스

를, 陰陽의 정상적인 調節의 개념으로 자율신경을, 正

氣의 개념으로 면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正氣와 

邪氣의 역동적인 균형을 통해 ‘스트레스-자율신경-면

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의 예방의학적 관점은 ‘治未病’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素問 ․ 四氣調神大論》의 ‘治未病’은 陰

陽의 법칙을 잘 따르면 道를 얻어 질병이 발생하지 않

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治未病’은 질병이 없는 건강

한 시기에 養生의 법칙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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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방하는 것이다15). 건강검진을 통해 자율신경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相互拮抗的으로 인체의 恒常性을 

유지하는 陰陽의 조절을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

레스가 正氣인 면역의 이상을 초래하여 신체 및 정신

의 질병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율신경

의 이상이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

는 것은 곧 正氣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內經의 ‘治未病’의 개념은 正氣를 길러 질병이 발

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율신경의 

활성 및 균형을 파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治未病’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RV 분석방법은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 상태를 

평가하는 신뢰성과 재현성이 높은 비침습적인 자율신

경계 기능평가방법으로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

며,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황을 짧은 시간에 나타내

는 유용한 방법이다8,16). HRV 분석은 일반적으로 시간

영역 분석법과 주파수 영역 분석법이 주로 사용되는

데, 시간영역 분석법은 R-R 간격의 시간성을 분석하

여 시간에 따른 심박변동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알

려주며, 일차통계분석법과 위상분포 분석법을 통해 표

현되는데, 평균 심박동수(MHR), 전체 R-R`간격의 표

준편차(SDNN), 인접한 R-R간격의 차이를 제곱한 값

의 평균의 제곱근(RMSSD) 등이 있다4,17). 주파수영역 

분석은 일정한 주파수 대역내의 상대적 밀도를 측정하

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

며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변수로 추

출되어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균형 상태를 총전력

(TP), 저주파전력(LF), 고주파전력(HF), 저주파/고주

파비(LF/HF) 등의 정보를 통해 제공 한다4,17). 이 중 

TP는 모든 스펙트럼 밴드에서 나타나는 파워의 합으

로 심혈관계, 자율신경계 활동성의 항진 또는 저하를 

평가할 수 있고 LF/HF는 자율신경의 균형도를 평가할 

수 있다9,17).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자율신경계가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TP도 저하되어 나타나며, 급

성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 기능이 항진되면 TP도 

높아지므로 TP는 인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적응

하는 능력을 반영 한다9). 이 연구에 사용한 자율신경 

활성도는 주파수 영역의 TP를 의미하는데, 이는 시간

영역의 SDNN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자율신경 균

형도는 LF/HF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신경의 전체적

인 균형정도를 반영 한다18). 자율신경 활성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인체의 조절능력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자율신경 균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신경활동이 

불안정한 것을 의미 한다18).

자율신경 활성도를 업무 성격에 따라 분석해 본 결

과 판매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인 

고객과의 대면을 통한 업무 및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

은 판매직의 업무성격에 따른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

로, 이 직종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이동 중이나 고객 

응대 사이에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호흡법, 

경혈 자극법 등의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

육하고 정기적으로 移情變氣, 氣功 등의 요법을 통한 

적극적인 한의학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30대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가 청년실업의 급증 등으

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위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취업 후의 새로운 업무와 조

직생활로 인한 심신의 부하가 많으며,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어 급증하는 결혼 준비의 비용 등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 후에는 사

회문제로 대두되는 육아 및 교육의 문제로 인한 스트

레스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30대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상태

를 살펴, 자율신경의 이상이 여러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담 및 한의학적 검진을 통한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학에서 제시하는 계절에 따른 건강

의 유지 및 양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正氣를 

기르고 유지하는 것이 질병의 예방의 핵심임을 홍보하

여 鍼 ‧ 灸 ‧ 藥 및 氣功 등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 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흡연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흡연을 하는 군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흡연이 자율신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각종 암의 발생의 증가에 대한 흡연의 악영향 뿐 

아니라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

서의 교육과 함께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한방 금연클

리닉과 함께 금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포괄

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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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이 하는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

주가 자율신경의 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산업현장에서 각종 암의 발생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자율신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교육하고 주

상의 범주에서 한의학적인 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 상태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운동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운동이 자율신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

신에게 맞는 운동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점검과 함

께 산업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氣功 등의 養生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한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

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율신경 균형도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

성 있게 나타났는데, 20대에서 가장 불균형이 심하고 

40대에서 균형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50대

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젊은 연령층에

서부터 생활습관 및 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養生에 대한 교육 등의 한

의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연령 이외의 업무성격, 

흡연, 음주, 성별 등에 따른 자율신경 균형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대규모 연구를 토대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

를 초래하는 자율신경의 이상을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

으로 한 각 근로자에 대한 辨證을 통해 기존의 건강검

진과는 차별화된 한방적 예방 및 치료지침을 개발하

고, 아울러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기초 및 임상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건강검진에 응한 자동차 제조회사의 근로자 32,049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SA3000P를 이용한 

HRV 검사를 통해 얻은 자율신경 활성도 및 균형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업무 성격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판매직에서 

가장 낮고 생산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율

신경 균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2. 연령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율신경 균형도

는 20대가 가장 불균형하게 나타났고 40대가 가

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3. 흡연 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흡연을 하

지 않는 군에 비해 흡연을 하는 군이 더 낮게 나

타났다. 자율신경 균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음주 여부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음주를 하

지 않는 군에서 음주를 하는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신경 균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운동 상태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는 운동을 하

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군이 더 높게 나

타났다. 자율신경 균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성별에 따른 자율신경 활성도와 균형도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판매직 종사자 및 30

대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正氣의 보존과 강화가 

중심이 되는 계절에 따른 건강의 유지 및 양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移情變氣 요법, 鍼 ‧ 灸 ‧ 藥 및 氣

功 등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

각 된다. 또한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금연침 시술 등의 한의학적 접근과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절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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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이 자율신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교육 및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

로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젊은 연령대에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심한 것에 대해 ‘治未病’의 개념에 입각하여 

養生 등의 산업보건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이 선제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연구의 결과가 이상의 각 요소

에 대해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면, 산업보건에 대한 한의학의 위상을 提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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